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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분완충에500km주행,한미일전고체배터리삼국지

현대차아이오닉5 벤츠EQA등신형전기차봇물
올해부턴도로에서전기차를더많이보게될

것같다. 세계주요완성차업체가올해를 전기

차원년으로선언하고다양한신차출시를준비

하고있다.현대기아차는지난해말공개한전기

차플랫폼 E-GMP 를바탕으로올해 아이오닉

5 , CV (프로젝트명), 제네시스 JW (프로젝

트명)를잇따라선보일예정이다. E-GMP전기

차는 1회충전으로국내기준 500㎞이상주행할

수있고, 5분충전만으로 100㎞를주행할수있

다.

또초고속충전기를이용하면 18분만에 80%

까지충전이가능하다.한국GM도올해6종정도

의신차를내놓을계획인데, 이중 2종이전기차

다.

하나는 볼트EV 의부분변경모델이고,나머

지는SUV타입의신형전기차다. 쌍용자동차도

프로젝트명 E100 으로불리는코란도급전기차

를선보인다는계획이다.

메르세데스-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더 뉴

EQC 를 공식 출시한 데 이어 올해엔 EQA와

EQS 를선보일예정이다. BMW코리아도iX와

X3기반의전기차 iX3 를내놓는다.아우디폭스

바겐코리아는올해에만쿠페형의 e-트론스포트

백55 , ID.4 등전기차4종을들여올계획이다.

고성능 전기차인 e-트론은 30분 만에 80%까지

충전이가능한것으로알려졌다.

국내외분석기관들은전기차시장이올해부터

2030년까지급격히커질것으로내다보고있다.

시장조사업체마크라인즈에따르면지난해 10월

세계전기차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125%증가

한 32만9000대로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. 코로

나19 재확산세와 계절적 요인으로 전체 자동차

판매량이약 5% 역성장했음에도전기차판매량

은고공행진을한것이다.

SNE리서치에따르면올해세계전기차판매

량은687만8000대에이를전망이다.이는지난

해 판매 예상치(480만대) 대비 43.3% 증가한

수치다. SNE리서치는세계전기차시장이연평

균 21%씩성장해오는 2030년 4000만대로커

질것으로내다봤다. 모건스탠리도올해전기차

판매가 지난해보다 50% 늘어나고 내연기관차

판매는 2∼5%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했다.

SNE리서치는 한국시장은정부가6월까지자

동차개별소비세인하연장을예고하면서완성차

업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

다.정부는앞서개소세인하율을기존30%로유

지하고, 100만원한도를신설키로했다.

전기차 게임체인저 혁신전쟁

폭발등액체전해질단점개선

일도요타, 1~2년내양산목표

미퀀텀스케이프, 2025년께출시

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뒤쳐져

상용화때까지하이니켈로승부수

배터리는전기차의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요소

다. 배터리가전기차제조원가에서차지하는비중

도40%정도에이른다.세계전기차시장을주름잡

고있는미국의테슬라가해마다신제품등을발표

하는날을 배터리데이라고부르는것도이와무관

치않다.다만전기차배터리는아직내연기관을완

전히대체할수있을만큼의성능을내지못하는게

현실이다.

머지않아 얘기가 달라질 듯하다. 내연기관차에

견줘뒤지지않는전기차가등장할전망이다.커피

한잔을마시는동안 100%충전하고,한번충전으

로최대 800㎞를달릴수있는전기차말이다.한

미일을중심으로 긴충전시간,짧은주행거리라

는전기차의단점을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는 꿈

의배터리 개발열기가뜨겁기때문이다.

전기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양극(+)과 음극

(-)사이를리튬이온(Li-ion)이오가며충전과방

전하는원리다.이때리튬이온이오가는도로역할

을하는 전해질이배터리의성능을좌우한다.현

재전기차에쓰이는전해질은액체다.가격은저렴

하지만충전시간이길고,용량이적은게한계다.

배터리용량에따라다르지만,대개 100%충전(완

충)하는데 2~3시간 넘게 걸리고 한 번 충전으로

300㎞정도를달릴수있다.특히전해질자체가발

화점이낮은액체여서열이나충격을받으면폭발

할수있다.최근국내외에서발생한전기차화재의

주요원인도배터리다.

리튬이온배터리충전시간길고저용량

이같은단점을개선할수있는방식이전해질을

고체로바꾼 전고체배터리다. 원리는기존의리

튬이온배터리와같지만,전해질이액체에비해발

화점이높은고체여서폭발위험성이낮다.또충전

시간이짧은데다성능은더뛰어나고부피를줄일

수있어 꿈의배터리로불린다.이호근대덕대자

동차학과교수는 현재까지개발된전기차배터리

가운데가장진보한형태라며 전고체배터리와같

은 차세대 배터리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

따라시장의판도가바뀔수있다고설명했다.

현재약 40조원규모인전기차배터리시장은한

중일이삼등분하고있다. 게임체인저인차세대

배터리는현재의시장판도를완전히뒤바꿔놓을

수있다.이때문에기존자동차배터리강자인한

중일은물론미국이나독일의배터리완성차업체

까지전고체배터리개발에몰두하고있다.상용화

에가장앞서있는나라는일본이다.일본은리튬이

온 배터리에서 한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며

자존심을상했던만큼전고체배터리개발에더욱

적극적이다.일본의도요타는지난해12월11일자

체개발한전고체배터리를공개했다.도요타에따

르면이배터리는단10분이면완충할수있고, 1회

충전으로 500㎞를달릴수있다.

특히도요타가갖고있는전고체배터리관련특

허는1000개가넘는다.전고체배터리개발로가는

길목곳곳을도요타가특허로가로막고있어후발

주자가난항을겪고있다는게업계의설명이다.한

완성차업체관계자는 도요타는그동안전기차에

관심이없는것처럼보였지만일찌감치배터리개

발에매달려왔다며 제대로된배터리만만들면언

제든전기차시장을뒤집을수있을것으로내다본

것이라고분석했다.실제로도요타는올해세계최

초로전고체배터리를장착한전기차를공개하고,

1~2년내에양산한다는목표다.

그동안전기차배터리분야에서존재감이미미했

던미국도전고체배터리완성단계다.전기차배터

리스타트업인퀀텀스케이프는지난해12월8일개

발중인전고체배터리가 15분안에 80%를충전할

수있는수준에이르렀다고밝혔다. 1회충전으로

약 300마일(483㎞)을달릴수있고, 수명도 12년

에이른다.퀀텀스케이프는빌게이츠마이크로소

프트창업자와독일폴크스바겐이투자한회사다.

폴크스바겐은2025년께권텀스케이프의전고체배

터리를장착한전기차를선보일계획이다. 자그딥

싱퀀텀스케이프최고경영자는 전고체배터리개

발에성공하면테슬라도우리제품을사용하고싶

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. 삼성현대자동차가 투자

한미국의솔리드파워도 2026년께전고체배터리

를상용화할계획이다.

전고체배터리특허비중일본이54%

일본이나미국에비하면국내업체의전고체배

터리상용화는다소뒤쳐진느낌이다. 삼성SDI는

지난해 5월1회충전에 800㎞를주행할수있는전

고체배터리연구성과를공개했다.삼성SDI는이

연구를바탕으로 2027년께전고체배터리를양산

한다는계획이다. LG에너지솔루션도지난해실적

컨퍼런스콜에서 2028~2030년께전고체배터리를

상용화하겠다고밝혔다.

한미일주요배터리관련업체의이같은차이

는 관련 특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 유럽특허청

(EPO)과국제에너지기구(IEA)에따르면전고체

배터리의 국제 특허 중 국가별 비중은 일본이

54%, 미국18%, 한국12%다.

그렇다고한국의새로운수출효자상품으로등

극한 K-배터리가경쟁력을잃어가고있는건아

니다.전고체배터리상용화까지는넘어야할산이

아직많은데다계획대로된다고해도 2~3년의시

간이남아있다.전고체로넘어가는과도기에기존

의리튬이온을대체할만한배터리가마땅치않은

데, 이 분야에선K-배터리가한발앞선다는평가

다. LG에너지솔루션이올상반기세계최초로상

용화할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(NCMA) 배

터리나 삼성SDI의 니켈코발트알루미늄(NCA

)배터리가대표적인예다.

NCMA NCA는니켈함량을높인 하이니켈 배

터리로,주행거리가기존배터리보다100㎞이상늘

어난다. 안정성도높여전고체배터리상용화전까

지전기차배터리시장의대세가될것이라는전망이

다. 실제로현대차를비롯해미국의GM테슬라등

이올해하이니켈배터리를장착한전기차를선보일

계획이다.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

특히고성능중대형전기차배터리수요가크게증

가할전망으로,성능과안정성을높인하이니켈배

터리에대한수요가늘어날것이라고내다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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